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【제주=뉴시스】  
제주문화예술재단이 방만하게 운영돼 온 것으로 드러났다.  

제주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는 올 상반기 제주문화예술재단에 대한 종합감사를 실시, 총 22건의 잘못
을 적발하고 업무를 소홀히 한 관련 공무원 5명에 대한 문책과 71만7000원을 회수 조치했다고 16일 밝
혔다.  

 
감사결과 문화예술재단은 2010년까지 300억원 조성 목표인 재단육성기금 조성업무 제대로 추진하지 
않았다.  

 

또 '임직원의 퇴직기금'을 운용․관리하면서 기금운영계획을 수립하지 않은데다 평일 정상근무시간에 

대한 초과근무수당 지급, 무단 외출 등 복무규정을 위반한 자에게 보수를 과다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
다.  

 
특히 제주문화예술재단에 근무하다 해임된 자를 부적정하게 문화재 발굴 조사 인부사역으로 채용하다 
이번 감사에 적발되는 등 직원 임용업무 처리에 따른 계획을 수립하지 않았다.  

 
이 밖에 여행 세부목적 및 결과물 없이 국외여행 추진, 제주문예진흥기금 지원사업 정산검사 소홀, 지
역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 보조사업 보조금 집행 및 업무보조자 사역단가 적용을 부적정하게 처리, 주
의 조치받았다.  

 
김용덕기자 kydjt6309@newsis.com 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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